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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effects of vocalization on upper extremity motion during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to compare non-meaning and meaning vocalization. Experiments were per-
formed on 30 subjects. They had no medical history of neurological problems with their upper extremities. 
Using a tea cup, a tea tray, and a tea spoon, they set a table during vocalization. We used meaning and 
non-meaning vocalization with the subjects. An example of meaning vocalization would be naming some-
thing, and an example of non-vocalization would be saying, "Ah." We used a 3-D analysis system called 
CMS-HS. We analyzed the motion in the angular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the elbow while recording 
performance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ocalization enhanced the angular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the elbow, and also enhanced performance time. In short, vocalization improved upper 
extremity motion by making it faster and smooth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ing and non-meaning v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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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성(vocalization)이란 동물과 인간에게 있는 준언어
적(paralinguistic) 소리(sound)로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
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개체이다(Maitra 등, 
2003). 인간에게 있어 발성은 언어적 발성과 비언어적 
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적 발성은 문장의 구조
와 결합하여 특유의 문화적 습관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제스추어와 함께 내는 소리(예, 으흠, 음, 자)이고, 
비언어적 발성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
는 웃음소리, 울음소리, 아플 때 내는 비명소리 등이 있
다(Maitra 등, 2003).
이러한 발성은 아동과 어른에게 있어 운동기능 및 
작업수행능력과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Aryes(1979)
는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놀이를 즐
기는 아동에게서 다양하고, 높은 발성이 일어남을 보고
하였다. 또한 에어로빅, 태권도 같은 다양한 운동을 할 
때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성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Maitra 등, 2003). 이러한 사실들은 인
간의 움직임과 발성과의 관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
사하고 있다.
발성은 뇌의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
는데, 브로카 영역은 Broca(1864)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이 영역이 손상을 받으면 언어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
져 있다(Limberman, 1996; Mesulam, 1990). 이 영역은 
대뇌 피질의 브로드만 44, 45번을 말하며, 44번 영역은 
브로드만의 6번 전운동 영역(premotor area)의 아래쪽
과 맞닿아 있다. 브로카 영역은 인간에게만 있는 영역
이다(Binkofsi와 Buccino, 2004). 이러한 브로카 영역과 
상동관계에 있는 영장류의 뇌의 영역을 연구한 결과 짧
은꼬리원숭이의 F5 영역이 여기에 해당됨을 밝혀냈다
(Galaburda와 Pandya, 1982; Petrides와 Pandya, 1994; 
Preuss 등, 1996). 짧은꼬리원숭이 F5 영역의 앞쪽 대
부분은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고(Hepp-Reymond 
등, 1994; Kurata와 Tanji, 1986; Rizzolatti 등, 1981; 
Rizzolatti 등, 1998), 다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것
을 보거나 그와 관련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된
다고 한다(Sakata 등, 1995; Taira 등, 1990). Rizzolatti
와 Arbib(1998)는 브로카 영역이 계통발생학적으로 전
운동 영역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F5 영
역과 브로카 영역의 동질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러한 신경학적 발견들은 발성과 상지 움직임과의 관련
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성과 상지의 기능을 연구한 Darwin(1988)은 기술
을 요하거나 손의 조작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때 목
적 있는 입의 움직임과 함께 일어난다고 보고했다. 신
경영상기술을 이용한 Binkofsi와 Buccino(2004)의 연구
에서는 10명의 대상자들에게서 자신의 상지 운동을 상
상했을 때 브로카 영역에 속해 있는 브로드만 44번 영
역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잡기 패턴과 발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Getilucci(2003)는 작은 물건과 큰 물
건을 잡는 손동작을 보여주면서 발성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큰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목소리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입모양도 더 크게 벌린다는 결과를 발표하였
다. 뿐만 아니라 Grafton 등(1997)의 연구에서는 8명의 
대상자들에게 익숙한 도구(가위, 망치, 빚 등)를 보여주
면서 그 이름과 사용을 말하게 하였는데, 이 때 전운동
영역이 활성화됨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
으로 Maitra 등(2003)은 발성으로 작업수행을 촉진시키
고자 단순 발성(yeah)과 함께 컵을 책상에 올려놓는 과
제를 실시하였는데, 발성을 할 때 상지 움직임의 질이 
향상됨을 증명하였다. 
재활치료사들에게 있어 손(hand)은 작업수행능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대상이
기 때문에, 발성과 손의 움직임과의 관계는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이 의미는 발성이 손의 움직임에 미칠 
수 있고, 더욱 크게는 재활치료가 목표하는 인간의 작
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발성과 상지의 움직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
한 의미 있는 발성과 무의미한 발성이 상지의 움직임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Y대학교 재학 중인 20대 성인 30명(남:14
명, 여:16명)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7일부터 29까지 3
주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중 상지에 선천적 기형
이 있는 자, 심각한 외과적 혹은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자, 발성에 문제가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에 참여
한 모든 대상자는 오른손잡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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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작 환경 및 자세
  2. 실험기기 및 도구
가. 동작분석 시스템
상지 움직임의 변화는 실시간 삼차원 동작분석 장치
인 CMS-HS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개인용 컴퓨터, 
능동표식자, 측정감지기, cable adaptor, CMS-HS1) 기
본장비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상자의 상지에 부착된 능
동표식자에서 초음파 신호를 보내면 측정감지기는 초음
파 신호를 인식하고 그 위치 정보가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는 장비이다. 윈도우용 WinData 2.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표식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단일 표
식자(single marker) 3개가 사용되었다. 표본추출률
(sampling rate)은 40 ㎐이었다. 
나. 단일 표식자의 부착 위치
상지 움직임의 변화를 보기위해서 단일 표식자 3개
를 대상자 오른쪽 상지에 부착하였다. 1번은 척골의 경
상돌기 (styloid process)에, 2번은 상완골의 외측 외상
과(lateral epicondyle), 3번은 2번과 이루는 직선이 상
완골(humerous)에 평행하게 하여 상완골 1/2되는 지점
에 부착하였다. 3개의 표식자들간의 연결선들은 움직임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완골 위쪽으로 띠를 감아 고
정시켰다. 
다. 선반
찻상 차리기 활동 시 필요한 도구(32 ㎝ × 22 ㎝ × 
8 ㎝)로 위쪽에 2 ㎝의 십자표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십자표시는 선반의 왼쪽 끝에서 14 ㎝, 앞에서 11 ㎝ 
떨어진 곳에 표시하였고, 두 번째 십자표시는 첫 번째 
십자표시한 곳에서 오른쪽으로 10 ㎝ 떨어진 곳에 표시
하여 과제 수행 위치를 알려 주었다.
  3. 실험방법
가. 실험 과제 
본 실험에서는 상지를 이용한 작업수행으로 찻상 차
리기 활동을 사용하였다. 찻상 차리기 활동은 시작 자
세에서 컵 받침을 선반 위에 표시된 첫 번째 십자표시
에 올려놓고, 그 위에 컵을 다시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십자표시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다음 다시 시작
점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나. 시작 환경 및 자세
대상자는 높이 70 ㎝인 책상 앞에 높이 45 ㎝ 의자
에 편안하게 앉는다. 책상 모서리에 표시되어 있는 시
작점이 대상자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표시된 시작점에 
오른손을 올려놓았을 때 의자와 책상의 거리를 편안하
게 맞추고, 대상자의 상체를 띠로 의자에 고정시켰다. 
책상 모서리에서 10 ㎝ 떨어진 지점인 대상자 중앙에 
컵 받침을 놓고, 양쪽으로 각각 10 ㎝ 떨어진 지점에 
오른쪽에는 숟가락을, 왼쪽에는 컵을 놓았다. 물건들을 
놓은 곳에서 10 ㎝ 떨어진 곳에 선반을 놓았다(그림 1).
다. 실험절차
대상자는 찻상 차리기 활동을 3가지 다른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무 발성으로 찻상 차리기, 두 번째 
의미 있는 발성과 함께 찻상 차리기, 마지막으로 단순 
발성과 함께 찻상 차리기 이다. 이 실험에서 무 발성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고, 무의미한 
발성은 입을 자연스럽게 벌려 ‘아’ 소리를 내는 것이며, 
의미있는 발성은 찻상을 차리는 동안 옮기는 물건의 이
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자는 실험 전 제비
뽑기를 하여 3가지 조건을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시작 
자세를 취하면 동작분석기의 영점을 조절하였다. 그런 
다음 대상자에게 찻상 차리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
지 시범을 보여주고, “편안하게 물건들을 옮겨 놓으세
요. 이름을 말하거나, ‘아’ 소리를 낼 때는 되도록이면 
물건을 잡아서 놓을 때까지 소리를 내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시작하세요”라고 하면 대상자는 제비
뽑기한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실험의 목적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1) Zebris Medizintechnik, Gmbh. Isn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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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DAWin 1.02 
라. 신호처리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3DAWIN 1.022)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그림 2). 상지의 움직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번 표
시자의 속도, 팔굽관절의 각속도, 실행시간, 팔굽관절의 
각가속도를 7가지 동작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시작점
에서 컵 받침을 잡으러가기(1구간), 컵 받침을 선반에 
올려놓기(2구간), 컵 잡으러가기(3구간), 컵을 컵 받침에 
올려 놓으러가기(4구간), 숟가락 잡으러 가기(5구간), 숟
가락을 단위에 올려놓기(6구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
오기(7구간)로 구분하였다. 구분의 기준은 첫 번째 표시
자의 최저 속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팔굽관절 움직임의 부드러움은 팔굽관절 가속도의 
정점(peak)의 개수를 세어 정점의 수가 적을수록 부드
러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점의 개수는 
3DAWIN 1.02를 이용해 분할 분석(segment analysis) 
중 정점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최소 진폭
(minimum amplitude)을 .5 unit, 최소 간격(minimum 
duration)을 50 ㎳으로 하였다(Marquardt, 2001).
  4. 분석방법
대상자 내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된 이
요인 분산분석(two-factor repeated measures ANOVA)
을 사용하여 2구간, 4구간, 6구간의 과제별 수행시간, 총 
수행 시간, 팔굽관절의 각속도, 팔굽관절의 각가속도, 
정점의 수를 비교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Bonferroni 검
정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1.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
여 유의수준 ɑ는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팔굽관절의 최대 각속도
팔굽관절의 최대 각속도(peak velocity)는 컵 받침, 
컵, 숟가락을 옮겨 놓을 때(2구간, 4구간, 6구간)의 최고 
각속도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요인, 즉 물건과 발성에 
대한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발성의 종류에 따
라 각속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각속도의 평균값은 무 발성 시, 단순 발성 시, 
의미 있는 발성 시의 순서를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였
고, 사후검정 결과 무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1)(그림 3).
  2. 과제별 수행시간
과제별 수행시간은 팔굽관절의 각속도와 마찬가지로, 
컵 받침, 컵, 숟가락을 옮겨 놓을 때의 시간을 측정하였
다. 물건과 발성에 대한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성의 종류에 따른 수행시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다(p<.05). 사후검정 결과 무 발성과 무
의미한 발성, 무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단순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
2) C. Marquardt, Műnchen, Germany.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1호
KAUTPT  Vol. 11  No. 1  2004.
- 79 -
종속변인 무 발성 무의미한 발성 의미 발성 F p
팔굽관절 최대 각속도(°/s)
   컵받침
   컵
   숟가락














   컵받침
   컵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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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행시간(㎳)  4,977.07±902.04 4,651.90±721.65 4,502.43±679.63 11.58 .00
a평균±표준편차
표 1. 발성의 종류에 따른 상지 움직임의 특성 비교 (N=30)
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그림 4).
  3. 총 수행시간
총 수행시간은 컵 받침을 잡으러 갈 때(1구간)와 숟
가락을 놓고 올 때(7구간)를 뺀 나머지 구간들을 수행
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전체 작업수행 즉 찻상 차
리기에 대한 발성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발성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총 수행 평균시간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5). 사후검정에서 무 발성과 단순 발성, 무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단순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그림 5).
  4. 팔굽관절 각가속도의 정점 수
물건과 발성에 대한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팔
굽관절 각가속도의 정점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사후검정에서 무 발성과 무의미 발성, 무발성
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5), 무의미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그림 6).
Ⅳ. 고찰
본 연구는 동작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성과 움직
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연관성이 있다면 의미 있는 발
성과 무의미한 발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발성과 상지의 움직임과는 연관성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의미한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과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지의 움직임 조절은 다양한 일상 작업수행에 필수
적이고(Maitra 등, 2003), 놀이 활동, 일상생활 수행, 작
업을 하기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Exner, 1996). 
그러므로 최근 발성과 움직임과의 관계의 연관성을 밝
히려는 노력은 상지기능의 향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지의 움직임을 평가는 매우 다
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시간 삼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은 삼중 표식자에서 발
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감지하여 관절의 삼차원적인 움
직임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상지의 움직임을 단일면
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움직
임의 위치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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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제별 수행시간
그림 3. 팔굽관절의 최대 각속도 그림 5. 총 수행시간
그림 6. 팔굽관절 각가속도 정점의 수
절가동범위 외에 움직임의 속도, 가속도, 움직임의 형
태, 부드러움의 정도 등 다양한 움직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진경, 2002; 이상헌, 2002).
본 연구에서는 발성이 상지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팔굽관
절의 최대 각속도, 총 수행시간, 각 과제별 수행시간, 
각 가속도의 정점수 등을 분석하였다. Maitra 등(2003)
의 연구에서도 노인과 성인의 과제수행능력이 발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움직임의 시간, 
최대 각속도, 최대 각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분석하였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상지 움직임의 질을 알아보
기 위해 움직임의 부드러움 정도를 각가속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점 수로 분석하였다. 각가속도의 정점수가 
적을수록 각가속도의 변화가 적게 일어난 것이므로 부
드럽게 움직였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동작분석 시스템
을 이용한 움직임의 평가는 최대 각속도, 관절가동범위, 
과제수행시간, 각속도의 변화, 움직임의 궤적 등을 분석
하는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성과 상지 움직임과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 Flőel과 Ellger 등(2003)의 연구에
서는 26명을 대상으로 발성 중에 전자기 자극(magnetic 
stimulation)을 일차 운동 영역(primary motor cortex)
에 준 다음 대상자들의 등쪽(dosal) 첫 번째 골간근
(interosseous)의 근전도값을 측정하였다. 발성은 네 종
류로 책 크게 읽기, 책 조용히 읽기, 계속 말하기, ’lala' 
소리내기였다. 그 결과 네 가지 발성 모두가 발성을 하
지 않을 때보다 근전도 값이 크게 나왔다. Gentilucci 
(2003)의 연구에서는 22～27세사이의 남여 각각 13명씩
을 대상으로 하여, 큰 물건을 잡을 때와 작은 물건을 
잡을 때 입술의 벌어짐과 목소리의 높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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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자들은 크기가 다른 두개의 평행 육면체를 엄
지와 검지로 잡을 때, ‘BA' 혹은 ’GA‘ 소리를 내도록 
하였는데, 큰 육면체를 잡는 것을 관찰할 때 목소리의 
톤이 올라갈 뿐 아니라, 입도 더 크게 벌어졌다. 위 논
문은 움직임의 양이 발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관점을 
다르지만 발성과 움직임이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팔굽관절의 최대 각속도, 총 움직임 
시간, 각 가속도 정점 수, 각 과제별 수행시간 등에서 
발성시에 움직임의 속도가 빠르고, 부드러운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발성이 움직임의 최고 속도를 빠르게 하였
고, 시간을 단축시켰으므로, 움직임의 효율성을 높였다
고 볼 수 있으며, 움직임의 부드러움까지 향상 시켰으
므로, 전체적인 움직임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위와 유사한 연구로 Matira 등(2003)은 발성과 함께 
컵을 선반 위로 옮기는 과제를 분석하였다. 26명을 대
상으로 네 가지 조건들에 대해 비교하였는데, 자가 발
성, 무 발성, 상상 발성, 외부 발성이 그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코일을 이용한 움직임 분석 장비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무 발성보다는 자가 발성과 외부 발성에서 상
지움직임이 좀더 부드럽고 빠르게 나타났다. 
Grafto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발성은 전
운동 영역(premotor cotex)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다. 
Gasser-Wielnad와 Rice(2002)의 연구에서도 뇌손상 환
자에게 통조림을 선반에 옮겨놓을 때와 그와 같은 진흙 
덩어리를 옮겨놓을 때 움직임을 비교하였는데, 통조림
을 올려놓았을 때 상지 움직임의 질이 좋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외에 많은 연구들에서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 작업수행능력을 촉진시킨다는 보고를 하였
다(Heck, 1988; Hsieh 등, 1996; Lang 등, 1992; Rice, 
1998; Sietsema 등 1993; Yoder 등, 1989; Yuen, 1988). 
본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발성과 무의미한 발성의 차이
를 함께 규명하고자 3가지 조건을 사용하였다. 3가지 
조건은 무발성, 무의미한 발성 'AH', 의미 있는 발성
(물건의 명칭: 컵, 컵받침, 숟가락)을 무작위 순서로 정
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팔굽관절 최대 각속도에서는 
무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무발성과 무의미한 발성간에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지의 관절 중 팔굽관
절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찻상 차리기” 과제에서 의미 
있는 발성이 무의미한 발성보다 움직임에 보다 긍정적
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간에는 총 움직임 시간, 
각가속도 정점 수, 각 과제별 수행시간 등의 변수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가지 변수 
모두가 일관성 있게 평균값들이 무발성, 무의미한 발성, 
의미 있는 발성 순으로 움직임 속도가 빨라지고, 부드
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발성속도를 일정하게 통제하
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Ostry 등(1987)의 연구에 따
르면, 말의 속도와 상지 움직임의 속도와 연관성이 높
다고 하였다. 이는 발성의 속도에 따라 상지의 움직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절의 수와 
움직임의 거리에 대한 상관성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단점을 보완하는 충분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
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재활치료사들이 상지를 치
료할 때, 발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가
정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적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실어
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발성이 상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발성이 상지의 움
직임에 대한 영향과 무의미한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고자하였다. 20대 성인 30명(남:14
명, 여:1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조건은 찻상 차리
기 과제를 단순 발성(‘아’), 의미 있는 발성(‘컵받침’, 
‘컵’, ‘숟가락’), 무발성을 무작위 순서로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각속도는 무 발성, 단순 발성, 의미 있는 발성 
순으로 평균값이 증가하였고, 무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수행시간 및 총 수행시간에서는 무 발성, 단순 발
성, 의미 있는 발성 순으로 평균값이 줄어들었고, 
무 발성과 단순 발성, 무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단순 발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1호
KAUTPT  Vol. 11  No. 1  2004.
- 82 -
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3. 움직임의 부드러움은 가속도의 정점 수를 세어 측
정하였는데, 무 발성, 단순 발성, 의미 있는 발성 
순으로 평균값이 줄어들었고, 무 발성과 단순 발
성, 무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단순 발성과 의미 있는 
발성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상지를 이용한 작업수행 시 발성은 
상지 움직임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며, 작업 수행시
간을 줄이고, 움직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지의 치료 활동 시 발성을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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